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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니스 테레즈는 캘리포니아 메이우드에 거주하던 허먼 터빅과 헬렌 오텐버거 터빅의 딸이었다. 

제니스에게는 자신보다 13살 위인 바이올렛 터빅이 있었는데, 그 역시 수도 생활에 입회하여 성 

바오로의 딸, 메리 가브리엘라 수녀가 되었다. 

제니스는 노틀담 수녀들이 교사와 직원으로 근무하는 두 학교, 메이우드의 성 로즈 오브 리마 

학교와 캘리포니아 헌팅턴 파크의 성 마티아스 고등학교를 다니며 매우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그는 활동적인 젊은이었다. 자신을 "말괄량이"라고 표현하곤 했다. 제니스는 스포츠에 

뛰어났고 체육 활동을 하면서 큰 즐거움을 느꼈다. 

성 마티아스 고등학교에서는 첫 졸업반에 속해 있었다. 제니스는 자신과 반 친구들이 경험한 

개척 정신을 몹시 즐겼다. 이 첫 졸업반의 많은 급우들은 평생 좋은 친구로 남아 있다. 

고등학교 졸업 후에는 이스트 로스앤젤레스 주립대학교에서 2년간 머물렀다. 이 기간 동안 

자신의 삶의 방향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중요한 영적 피정을 마친 후, 노틀담 수녀회에 

입회하기로 결심했다. 부모님은 수녀의 성소를 매우 지지했으며, 이미 딸 하나를 하느님께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아낌없이 또 다른 딸을 봉헌했다. 

메리 폴린 수녀는 초등학교와 모교인 성 마티아스 고등학교에서 오랜 기간 교직 생활을 했고 

학교 관리자로 일했다. 수녀는 교육 사도직에서 조직적이고 부지런했으며 넓은 마음을 지니고 

있었다.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남달랐고, 도심의 학교에서 불우한 아이들이 반드시 

훌륭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오랜 세월을 보냈다. 

수년 동안 로스앤젤레스 청소년 교육에 헌신한 메리 폴린 수녀는 우간다 선교사로 자원해야 

겠다는 소명을 느꼈다. 수녀는 이 체험에 마음과 영혼을 쏟으며 부세에사 성녀 쥴리 학교의 

학생들에게 최선을 다했다. 동시에 선교지의 재정을 관리했다. 우간다에서 귀국한 후 수녀는 

매년 열정적으로 선교 지원을 호소했다. 가장 최근인 2024년 8월에는 뉴욕에서 선교 강연을 

했다.  

뉴욕에서 열린 그 최근의 강연을 마치고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서 다리가 부어오르는 것을 

눈치챘다. 의사의 진찰 후 췌장암의 징후인 혈전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메리 폴린 수녀는 

4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자신의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치료에 협조했다. 수녀는 겨우 임종 이틀 

전 호스피스를 시작했다. 하느님 품으로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기에 수녀의 마지막 며칠은 

평화로웠다. 1월 25일, 수녀는 타우젠드 옥스의 노틀담 센터에서 사랑하는 이들에게 둘러싸여 

선종했다. 활기차고 생명을 주는 사람이었던 수녀와 노틀담 수녀로서 하느님의 사명을 위해 

오랜 세월 헌신적으로 봉사해 온 수녀의 삶에 대해 하느님께 감사드린다.  


